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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시간관 연구 (Ⅰ)

-측정되고 경험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1)차 선 근 *

◾국문요약

시간은 교리의 기초이자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 종교

가 시간을 해석하는 관점을 살피는 일이 그 종교를 이해하는 접근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까닭이다. 이 사실을 토대로, 이 글은 대순진

리회에서 크로노스(측정되는 시간)와 카이로스(경험되는 시간)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조명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얽히는 시간은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시간을 천도

(天道)로 규정하고 인사(人事)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속에서 윤리가 

성립한다. 그 윤리는 인간에게 종교적 삶을 인도한다. 동아시아 전통

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순진리회는 재해석된 윤리를 강조한

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 종교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넘어가게 만드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도수라고 주장한다. 우주의 운동 법칙이자 시간의 함수이기도 

한 도수는 최고신에 의해 이전 것이 폐기되고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 인간은 그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된다. 시간은 참여와 

의례 준수의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사례가 기도ㆍ치성ㆍ공부

다. 이 의례들은 시간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논리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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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의례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주제어: 삼간(三間),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 윤리, 도수,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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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닫는 글

Ⅰ. 여는 글

‘삼간(三間)’이란 말이 있다. 침을 놓는 혈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

고,1) 선비의 집은 세 칸을 넘지 않는다[三間之制]는 청빈의 삶을 일

컫기도 한다. ‘시간(時間)ㆍ공간(空間)ㆍ인간(人間)’을 합쳐서 삼간이라 

부를 때도 있다.

시간ㆍ공간ㆍ인간을 삼간이라고 하는 사례는 고전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삼간의 어원을 추적할 단서는 인간이 사람을 뜻한다는 사실에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의미

했을 뿐이었다. 인간을 ‘사람’의 뜻으로 사용한 곳은 12세기 이후의 

일본이었다. 사람으로 정의되는 일본어 ‘닝겐(人間)’은 개화기에 한국

에 수입ㆍ정착했고, 그 후에 한국도 인간을 사람이 사는 ‘세상’보다 

‘사람’의 뜻으로 더 많이 활용했다.2) 따라서 사람을 의미하는 인간에

1) 검지 뿌리 쪽에서 약간 튀어나온 뼈 부근의 삼간혈에 침을 놓으면 막힌 기혈이 뚫
려 몸의 수액 순환이 증진된다. 메마른 입술을 젖게 하거나, 인후통ㆍ천식ㆍ치통이 
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최준호ㆍ황정수, ｢한자어 ‘인간(人間)’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과정 연구｣, 관악어문연
구 41 (2016),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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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과 공간을 합친 단어인 삼간은 현대에 만들어진 조어(造語)로 

보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시간ㆍ공간ㆍ인간을 합쳐서 삼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時間[지칸]ㆍ空間[쿠우칸]ㆍ仲間[나카마: 동

료]를 합쳐서 三間[산마]라고 부른다.3) 그렇다면 시간ㆍ공간ㆍ인간을 

합친 한국의 삼간이라는 말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미와 사용 맥락이 다르다. 일본에서 삼간은 아이[동료]들의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져 친구가 적어진 상황을 ‘삼간이 없다[三間がな

い]’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삼간은 전통 풍수 혹은 현대 지리

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곧잘 쓰곤 하는데, 인간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는 우주 안에서 존재하고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함의를 

가진다. 한국의 삼간이 일본의 삼간과 의미도 다르고 사용 맥락도 다

르다면, 조어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지언정 한국의 독자

적인 단어라고 해야 한다.

도입부에서 한국의 삼간 이야기

를 꺼낸 까닭은, 인간이 우주 안에

서 살아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

깨우기 위해서다. 동양 전통에서 

우주(宇宙)는 시간[往古來今]과 공

간[四方上下]을 의미하니,4) 결국 

인간은 시간 축과 공간 축의 좌표

점 위에서 살아가며, 그 좌표 지점

의 변화에 따라 삶의 변화[運命]

도 맞이한다는 뜻을 담은 게 ‘삼

간’이라는 단어다(<그림 1>).

3)《goo辞書》, ｢三間｣ (https://dictionary.goo.ne.jp, 2023. 10. 6. 검색).

4) 尸子 ｢下卷, 散見於諸書文彙輯｣, “四方上下曰宇, 往古來今曰宙.” 

<그림 1> 삼간. 인간은 시간 축과 공간 

축이 만드는 좌표 위에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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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주어

진 시간ㆍ공간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읽고 평가하거나 심지어 

가치까지 부여할 수도 있다. 그것을 시간관(時間觀) 또는 공간관(空間

觀)으로 부를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관과 공간관은 다시 인간의 삶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인간 공동체 집단

인 국가는 자신의 역사ㆍ문화ㆍ정치ㆍ경제 등을 배경으로 시간과 공

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일정한 시간관과 공간관을 발명하고, 그에 근거

하여 건국일ㆍ기념일ㆍ국경선ㆍ경제 수역ㆍ보호 구역을 만듦으로써 

국가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종교도 자

신의 의미나 가치를 담아 시간관과 공간관을 확정하고, 그로 인해 창

출된 기념일과 성지(聖地)ㆍ성적지(聖蹟地)5)는 참여자의 종교적 삶을 

구성하는 데 공헌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종교의 시간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순진리

회의 시간관이다. 그러니까 대순진리회는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

고 있는지, 그것으로써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들여

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지ㆍ성적지와 순례를 중심으로 한 공간

관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으나,6) 시간관 연구

5) 대순진리회에서 성지는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공간, 성적지는 지금은 아
니지만 옛날에는 성스러웠다고 여겨지는 공간이다.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
로보기｣, 대순회보 8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8), pp.33-34.

6)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동
아시아종교문화연구 1 (2009); 허남진,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
사상논총 22 (2014); 박상만, ｢증산의 풍수관 고찰｣, 대순사상논총 25 (2015); 
민병삼, ｢증산의 풍수물형과 해원사상｣, 신종교연구 33 (2015); 민병삼, ｢대순진
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김승남, ｢대순진리회 도장의 공간배치와 성소적 의미｣, 신종교연구 34 
(2016); 유승각,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성지순례 참여 동기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에 미치는 영향｣, 대순사상논총 28 (2017); 김진영, ｢증산 순례길 제언｣, 대순사
상논총 31 (2018); 신영대,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대순사상
논총 33 (2019); 노승복, ｢풍경에 대한 대순사상적 접근｣, 대순사상논총 33 
(2019); 김진영,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치｣, 대순사상논총 
35 (2020); 신영대, ｢풍수 현기론으로 본 대순진리회 금강산토성수련도장｣, 대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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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양과 질에서 크게 빈약하였다. 그나마 선행 연구 목록

에 포함될 만한 것은 인식론 관점에서 ｢전교(傳敎)｣7)의 시간 단위를 

소개하고 개벽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규정했던 장병길의 연구

(1988),8) ｢전교｣ 역법을 풀이하고 그 연대를 규명한 차선근의 연구

(2004ㆍ2005),9) 24절후와 그 시간을 관장하는 신명들에 주목한 이재

원의 연구(2012)10) 정도일 뿐이다. 그 외 다른 연구들에서 시간관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대개 한국 신종교의 교집합이라고 주

장되는 ‘개벽’의 시기나 운도론(運度論), 원시반본(原始返本),11) 그리

고 선천과 후천의 시간 구분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시간관 이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대순진리회 시

간관에서 향후 깊게 탐구되어야 할 논의 목록들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의 일단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시간관의 전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역법(曆法)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접근법

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시간관 논의의 기초를 놓는다는 측면에서, 그

리고 종교학을 포함하는 인문ㆍ사회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점을 

상논총 36 (2020); Seon-Keun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in David W. Kim eds., Sacred Sites and 
Sacred Stories Across Cultures: Transmission of Oral Tradition, Myth, and 
Religiosity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21); 차선근, ｢대순진리
회 도장 건축물 내정(內庭)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31 (2021); 신영대, ｢전
경에 기록된 사명당(四明堂)의 풍수 물형(物形) 연구｣, 대순사상논총 41 (2022); 
차선근, ｢물질종교 관점에서 본 영대: 물질 영대와 비물질 영대 가로지르기｣, 대순
사상논총 44 (2023); 차선근, ｢진법주와 여조전서(呂祖全書)로 살펴본 영대와 내
정｣, 대순종학 4 (2023).

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교운 2장 26절.

8) 장병길, ｢신종교의 시간관: ‘역사에서 우주에로’의 시간｣, 광장 177 (1988), 
pp.204-215.

9) 차선근, ｢전교 속의 역법 이해｣, 상생의 길 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pp.112-146; 차선근, ｢<전교> 통회의 연대와 그 관련 역사｣, 상생의 길 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5), pp.129-173. 2004년의 글은 당시 형편상 다른 이의 명의
로 발간되었음을 밝히며 조만간 바로 잡을 예정이다.

10) 이재원, ｢한국 신종교의 우주관 연구: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2).

11) 관련 연구사는 차선근, ｢종교언어로서의 ‘원시반본(原始返本)’ 개념 재검토｣, 대순
사상논총 29 (2017), pp.171-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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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자 한다. 그것은 시간과 경험자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

간은 시간을 경험한다. 때로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것을 

토대로 삼아 이 글은 세 가지의 범주, 즉 ①측정되고[크로노스] 경험

되는[카이로스] 시간, ②재조정되는 시간, ③통치되는 시간을 설정한

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다양한 시간 이야기들을 이 세 범주 안에 분

류하여 집어넣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제(議題, agenda)들을 개발하겠

다는 게 필자의 의도다.

이를 위해 이 글은 ①측정되고 경험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②재조정되는 시간과 ③통치되는 시간 논의는 가까

운 미래에 다루기로 한다. 측정되고 경험되는 시간을 탐구하는 이 글

의 목차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Ⅱ장),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얽힘을 ‘천도와 인사’ 및 ‘시간과 윤리’ 

항목으로써 규명하고(Ⅲ장), 카이로스의 전개는 시간의 함수인 ‘도수’

와 관련된다는 것(Ⅳ장), 카이로스 경험 유형들은 ‘시간과 기도ㆍ치

성’, ‘시간과 공부’임을 설명하는(Ⅴ장) 순서로 되어 있다.

Ⅱ.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 

두 종류로 구분했다. 크로노스는 측정 단위로서의 물리적 시간을 뜻한

다. 과거→현재→미래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며, 살아가는 모두에

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이자,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에서 다루는 

기계적ㆍ연속적ㆍ객관적ㆍ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다.12) 아리스토텔레

스는 그의 저서 물리학(Physics)(기원전 4C)에서 크로노스, 즉 척도

12) Hillel Schwartz, “Sacred Time,” in chief ed. Lindsay Jones,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2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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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시간 개념을 ‘이전과 이후에 대한 운동의 숫자(number of 

motion with respect to the before and after)’라고 정의했다. 여기

에는 크로노스 시간의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①특정 기

간 지속하는 변화와 운동, ②적절한 단위로써 측정, ③‘이전’과 ‘이후’

로 표현되는 일련의 순서나 방향이다.13) 이러한 크로노스는 사건의 

발생을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연표(年表) 혹은 

연대기(年代記)의 영어 단어가 크로노스(chronos)의 ‘chron’으로 시작

되는 ‘chronicle’인 것도 이 때문이다. 크로노스는 경과 시간에 따른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측정하는 과정의 사실만 고려하므로, 역사적 

행위와 사건의 목적이나 의의ㆍ평가까지는 다루지 않는다.14) 

시간의 물리적인 양만 강조하는 것은 크로노스다. 이에 비해 시간

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시간은 사건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다른 시대나 다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사건들의 집합체라는 개념을 담아낸다. 그러므로 카이로

스는 특정 사건이나 행동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시

간에만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흔히 ‘적절한 때(right time)’로 번역된

다.15) 이 ‘적절한 때’는 전환점이자 결정적인 순간(critical moment), 

즉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순

간,16) 혹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신상 변화(결혼식ㆍ즉위식 등)가 

일어나는 순간, 범상치 않은 존재와 만나는 순간(계시ㆍ奇緣 등)을 포

함한다.

카이로스는 구체적 사건을 겪는 행위 주체자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13) John E. Smith, “Time, Times, and the ‘Right Time’; “Chornos” and “Kairos”,” 
The Monist 53:1 (1969), pp.1-3.

14) Ibid, p.3.

15) Ibid, pp.1-2.

16) Ibid, pp.6-7, p.8; Arno K. Kumagai and Thirusha Naidu, “On Time and Tea 
Bags: Chronos, Kairos, and Teaching for Humanistic Practice,” Academic 
Medicine 95-4 (2020),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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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행위자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겪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특정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바로 그때 크로노스 시간은 카이로스 시

간으로 바뀐다. 같은 양의 시간이라도 그 경험에 따라 다른 질로 느끼곤 

하는 감성적ㆍ비연속적ㆍ주관적ㆍ심리적 시간 영역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이다. 둘을 비교하자면, 크로노스가 연대기적(chronological)ㆍ선형적

(linear)ㆍ양적(quantitative)ㆍ보편적ㆍ절대적 시간으로서 ‘측정되는

(measured)’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시의적(opportune)ㆍ비선형적

(nonlinear)ㆍ질적(qualitative)ㆍ편향적ㆍ상대적 시간으로서 ‘경험되

는(experienced)’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17)

크로노스 카이로스

의미를 배제한 

기계적ㆍ연속적ㆍ객관적ㆍ물리적 시간

의미를 담은

감성적ㆍ비연속적ㆍ주관적ㆍ심리적 시간

연대기적ㆍ선형적ㆍ양적ㆍ보편적ㆍ절대

적 시간

시의적ㆍ비선형적ㆍ질적ㆍ편향적ㆍ상대

적 시간

측정되는 시간 경험되는 시간

<표 1> 두 가지 종류의 시간 비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종교에서도 활용된다. 흔히, 계시 종교

(revealed religion)가 발달한 근동(혹은 중동)과 유럽 문화권에서는 

강렬한 경험을 강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세하고, 자연의 순환 주

기와 질서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에서는 법칙을 강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세할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해다. 실제

는 지구 대다수 종교ㆍ문화권의 시간관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복잡하게 뒤섞인 형태로 존재한다.18)

인간 역사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얽히는 일은 다반사다. 크로

17) Hillel Schwartz, op. cit., p.7992; Arno K. Kumagai and Thirusha Naidu, Ibid, 
pp.512-513.

18) Hillel Schwartz, Ibid, pp.7992-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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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가 ‘이전’과 ‘이후’로써 역사ㆍ사건의 발생 순서만 기계적으로 나

열한다고 하지만, 크로노스 시간으로 기록된 역사ㆍ사건은 단절이 아

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아야

만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항시 그 변화의 과정이 주

목된다.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이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으면 크로

노스의 시간은 즉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뀐다.19) 예를 들면, 조선 

건국의 시간은 1392년이라고 연대기에 기록되지만, 이 사건은 1392

년에만 일어난 분절된 장면이 아니다. 1392년 이전에도 조선 건국과 

관련되는 사건이 누적되고 있었고, 1392년 이후에도 조선 건국과 관

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392년은 조선 건국 사건이 임계점을 

넘어선 때 혹은 최고 정점인 시간일 뿐이다. 1392년이라는 숫자는 크

로노스지만, 연속되던 사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조선 건국’이

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 

건국’을 경험함으로써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사건의 임계점 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얽히는 시간이다. 종

교는 이 중첩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종교를 구성하는 

여러 시간적 요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회심(回心)의 시간, 

구도의 길에 나서는 시간,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 계시가 내리는 시간, 계승자가 되는 시간, 기도를 비롯한 종교 

의례를 하는 시간 등, 종교의 성스러운 시간은 여럿이다. 이 시간은 

크로노스에 불과한 양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질적 시간이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종교

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그 얽힘의 지점을 주목한다. 그리

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다. 이것이 정당성 획득의 과정이다.

19) John E. Smith, 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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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대순진리회의 시간관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얽힘, 그리고 전

이(轉移)가 존재한다. 천도와 인사, 그리고 시간과 윤리를 의제로 올려

놓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자.

1. 천도(天道)와 인사(人事)

종교는 다양한 형태의 통과의례나 자연의 주기를 기념하는 의례들

로써 인간 또는 공동체를 자연의 흐름에 맞추려고 시도한다. 우주

(cosmos)와 인간(humankind)을 연결하는 이런 실천은 대개 멀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가 명명한 ‘anthropocosmic(인

간학적 우주론의 또는 인격적 우주론의)’라는 용어로 표현된다.20) 동

아시아에도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이설(災異說, 天譴說),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 天人感應說)21)로 불

리는 사상은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분리된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또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연ㆍ우주 또는 천을 인간과 묶는 사고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얽힘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은 시간을 단순한 세월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규칙적인 천지 변화[易ㆍ天時]를 담은 천도(天道)

로 규정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삶[人事]을 맞춤으로써 인도(人

道)를 세우고자 했다.22) 해ㆍ달ㆍ별이 만드는 시간은 인간의 미래를 

20) Tucker, Mart E.ㆍGrim, John A., “Ecology And Religion: An Overview”, in 
chief ed. Lindsay Jones,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p.2605.

21) 천인상관설을 체계적으로 논한 대표 서적은 전한(前漢) 동중서(董仲舒, BCE.179~104)
의 춘추번로(春秋繁露)다.

22) 이향만, ｢동양의 시간관: 고대 중국 문헌에 나타난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가톨
릭신학과사상 88 (2023),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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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것으로도 여겨졌다. 별을 의미하는 ‘숙(宿)’과 운명(運命)을 

결합한 ‘숙명(宿命)’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다.23) 태어난 생년월

일의 사주팔자(四柱八字)로 운명을 추단하는 것 역시 이런 사유에 기

초한다. 하늘이 알려주는 시간 법칙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니, 

개인 운명만이 아니라 농사(農事)를 비롯한 모든 인사(人事)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24)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헌이 여씨춘추(呂氏春秋) ｢십이기(十二

紀)｣와 예기(禮記) ｢월령(月令)｣이다. 이 서적의 저자들은 크로노스, 

즉 해ㆍ달ㆍ별로 측정되는 시간[天時]을 1년 12달로 정리하여 맹춘(孟

春)ㆍ중춘(仲春)ㆍ계춘(季春), 맹하(孟夏)ㆍ중하(仲夏)ㆍ계하(季夏), 맹추

(孟秋)ㆍ중추(仲秋)ㆍ계추(季秋), 맹동(孟冬)ㆍ중동(仲冬)ㆍ계동(季冬)이

라 이름하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천자의 생활과 정치ㆍ군사 및 농

사를 비롯한 인간의 생활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했다.25) 

천시로 규정되는 천도는 측정되는 시간인 크로노스에 준거한다. 인

사는 인간의 경험이다. 천시에 인사를 맞추는 일은 크로노스가 인간 

경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크로노스의 규칙

성을 유지하면서 카이로스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

스의 얽힘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근대 한국에서 출현한 대

순진리회의 시간관에도 동아시아 전통의 이러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겹침이 엿보인다.

우선, 대순진리회는 인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인지하

게 된 것이 요임금 시절이라고 본다.

상제(증산)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인시(曆像日月星

辰敬授人時: 해ㆍ달ㆍ별의 운행을 헤아려[曆象] 사람들에게 때

23) 김일권, ｢동양 천문의 범주와 그 세계관적인 역할: 고려와 조선의 하늘 이해를 덧
붙여｣, 정신문화연구 27-1 (2004), p.41.

24) 차선근, ｢성수와 시비｣, 대순회보 23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20), pp.70-71.

25) 呂氏春秋 ｢十二紀｣; 禮記 ｢月令｣; 안종수, ｢여씨춘추의 자연관｣, 김상현 편집, 동양의 환경생태철학 (파주: 교육과학사, 2023),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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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를 알려주도록 하였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

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

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

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

라.” 하셨도다.26)

‘역상일월성신(曆象日月星辰) 경수인시(敬授人時)’의 문헌 출처는 서
경(書經) ｢우서(虞書)ㆍ요전(堯典)｣이다. 일월과 별의 움직임을 살펴 

때[時間]를 알린다고 함은 주역에서 천문을 관찰하여 시간의 변화를 

파악한다(觀乎天文, 以察時變)고 했던 것과 같다.27) 해ㆍ달ㆍ별을 관측

하여 그 주기를 정하는 일을 역상(曆象)이라 하고, 서경 ｢주서(周書)

ㆍ홍범(洪範)｣도 세(歲: 년)ㆍ월(月)ㆍ일(日)ㆍ성신(星辰)ㆍ역수(曆數)를 

오기(五紀: 다섯 개의 벼리)라고 하였으니,28) 일월과 별의 규칙적인 주

기로 파악되는 시간이란 구체적으로 역법(曆法)을 의미한다. 일월과 별

이 알려주는 것은 그 주기성을 통한 시간의 법칙이다. 즉 측정되는 크

로노스의 시간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순진리회에서 최고신 상제[九天應元雷聲普

化天尊姜聖上帝]로 추앙받는 강증산(姜甑山, 1871~1909)은 해ㆍ달ㆍ

별의 시간이 요임금 시대에 헤아려졌다고 말했다. 요임금이 크로노스

의 시간을 역법으로 체계화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증산은 

이로써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간에게 전해졌다고 밝혔

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일월의 시간 법칙을 담은 역법에 따른다는 

것으로서, 곧 천시의 천도에 따라 인사를 펼칠 것을 강조하는 동아시

아의 시간관과 같은 맥락임을 보여준다. 요임금이 구체화한 역법, 즉 

측정되는 시간 크로노스에 맞추어 인간이 삶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 

순간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된다.

26) 전경, 교운 1장 30절.

27) 周易 ｢賁卦｣.
28) 書經 ｢周書ㆍ洪範｣, “五紀, 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辰, 五曰曆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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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의 다음 발언도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이 절후문(節候文)이 좋은 글인 줄을 모르고 있나

니라. 시속 말에 절후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몰각한 것

을 철부지라 하여 어린 소년이라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나이 많은 노인일지라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어린

아이와 같다 한다.29)

절후란 태양의 1년 움직임[黃道]을 15°씩 24등분으로[黃經] 나눈 

24절기를 의미한다. 증산은 크로노스 시간을 표현한 24절기의 글귀가 

좋다고 하면서, 절후 즉 철에 따른 삶을 살 수 있어야 철부지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 법칙인 천도에 따라 인

사를 만듦이 인간의 ‘현명한(철을 아는)’ 생활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측정되는 시간 크로노스와 경험되는 시간 카이로스가 겹

치는 지점에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많다. 예를 들어 증산이 쓴 글

귀들 가운데 “연월일시분각(年月日時分刻)이 차례로 돌아가니[輪廻], 

이 모두는 원형이정(元亨利貞)한 천지의 도이다.”,30) “하늘[天]에는 

해와 달의 밝음이 있고, …천도(天道)가 (해와 달의) 밝음에 있기에, 

인간은 해와 달에 따라 움직인다.”31)라는 부분, 박우당(朴牛堂)이 “천

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을 밝혀 만상만유(萬象萬有)가 도 안에

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하여야 한다.”32)라고 한 훈시 

등도 천도와 인사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얽힘으로 조명될 수 있다.

29) 전경, 공사 3장 34절, “年月日時分刻輪廻, 皆是元亨利貞天地之道也.” 

30) 같은 책, 제생 43절.

31) 같은 책, 예시 68절, “天有日月之明, …天道在明故 人行於日月….” 

3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2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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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과 윤리

동아시아에서 시간의 경험은 윤리로 곧잘 나타났다. 대순진리회 시

간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증산의 뒤를 이어 

종통(宗統)을 세운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이 “원형이정(元亨利貞)

은 천지의 도이고, 인의예지(仁義禮智)는 인간과 신명의 도이다.”33)라

고 쓴 글귀다.

정산이 거론한 원형이정은 나고[元/生] 자라며[亨/長] 완성하고[利/

斂] 근본이 되는[貞/藏] 만물의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원은 봄

[春], 형은 여름[夏], 이는 가을[秋], 정은 겨울[冬]에 각각 대응한다. 

주역은 원이 인(仁), 형이 예(禮), 이가 의(義), 정이 지(智)라고 설

명하고, 군자는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34) 이렇게 원형이정은 시간을 사시(四時, 四季)라고 하는 법칙으로 

공식화하면서, 만물의 존재와 운행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위상

도 갖는다. 원형이정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는 주희(朱熹, 

1130~1200)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찾을 수 있다.

원(元)은 생물(生物)의 시작이니 천지의 덕이 이보다 먼저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때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인간에게 있어

서는 인(仁)이 되어 모든 선(善)의 으뜸이 된다.

형(亨)은 생물의 통함이니 사물이 이에 이르면 아름답지 않음

이 없다. 그러므로 때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인간에게 있어

서는 예(禮)가 되어 모든 아름다움의 모임이 된다.

이(利)는 생물의 이룸이니 사물이 각각 마땅함을 얻어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인

간에게 있어서는 의(義)가 되어 그 분수의 조화를 얻음이 된다.

33) 전경, 교운 2장 42절, ｢運合呪｣, “元亨利貞, 天地之道, 仁義禮智, 人神之道.” 

34) 周易 ｢文言ㆍ乾｣, “文言曰,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
者, 事之幹也. 君子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
此四德者, 故曰 乾元亨利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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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貞)은 생물의 완성이니 실리(實理)가 갖추어져서 있는 바

에 따라 각각 족하다. 그러므로 때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인

간에게 있어서는 지(智)가 되어 모든 일의 근간이 된다.35)

동아시아인은 원형이정을 시간 춘하추동과 윤리 인의예지에 연결하

면서, 공간 동서남북으로까지 더 확장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방

위]을 뭉쳐서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수행 지침과 묶는 독특한 사유

체계를 만들었다(<표 2>).36) 

시간과 윤리의 결합(정확하게는 삼간, 즉 시간ㆍ공간ㆍ인간의 결합)

은 동아시아의 전통이다. 시간을 윤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측정되는 크

로노스를 인간 행동 경험[윤리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

므로, 크로노스의 카이로스 전환을 말한다. 정산의 상기 글귀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정산은 동아시아인들이 사유했던 시간과 공간의 결합

으로써 만든 인간의 행동 규범, 즉 크로노스의 측정을 카이로스의 경

험으로 활용함을 말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시간과 윤리의 결합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특징

적이다. 첫째는 정산이 인의예지를 ‘인신지도(人神之道)’라고 표현함으

로써 인간만이 아니라 신명도 ‘더불어’ 따르는 길이라고 한 데 있다. 

35) 周易本義 第一卷, ｢上經｣, “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
人則爲仁而衆善之長也. 亨者, 生物之通, 物至於此, 莫不嘉美, 故於時爲夏, 於人則爲禮
而衆美之會也. 利者, 生物之遂, 物各得宜, 不相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而得其分
之和.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在各足, 故於時爲冬, 於人則爲智而爲衆事之幹.” 

36) 이향만, 앞의 글, p.175.

천도의 사덕(四德) 元 亨 利 貞

사시(四時) 春 夏 秋 冬 ← 시간
사방(四方) 東 南 西 北 ← 공간

인도의 사덕(四德) 仁 禮 義 智 ← 인간

<표 2> 시간과 공간이 만드는 인간의 행동 규범 

시간-공간-인간의 삼간(三間)이 엮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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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이 천시에 따른 인간의 윤리를 강조했다면, 대

순진리회는 천시에 따른 인간과 ‘신명’의 윤리를 같이 강조했다는 데에

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정산의 이 지적은 인간과 신명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합일로 보는 대순진리회의 독특한 관념인 신인상합(神人相

合)ㆍ신인조화(神人調化)ㆍ인존(人尊)과 맞닿아 있다. 이 종교언어들의 

설명은 여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37)

두 번째 특징은 인의예지의 실천이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惻隱之心)

ㆍ수오지심(羞惡之心)ㆍ사양지심(辭讓之心)ㆍ시비지심(是非之心)의 사

단(四端)38) 발현이라는 동아시아 전통과 결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증

산은 다음과 같이 인의예지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맹자의 사단과는 

다른 실천을 요구했다.

不受偏愛偏惡曰仁
편벽된 사랑도 편벽된 미움도 용납하지 

않음을 인이라 하고

不受全是全非曰義
모두 옳거나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의라 하고

不受專强專便曰禮
오로지 강제하거나 오로지 편한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예라 하고

不受恣聰恣明曰智
교만한 총명을 용납하지 않음을 지라고 

한다.39)

37) 차선근,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박문사, 2023), 
pp.257-265 참조.

38) “사람들 모두 사람에게 잔인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일컫는 까닭은, 지금 
사람이 갑자기 갓난아이가 곧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면 모두 두려워 근심하고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이 생긴다. 갓난아이의 부모와 사귀려는 때문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벗으로부터 명예를 바라는 까닭도 아니다.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로 보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
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발단[端]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발단이고, 사양지심은 예
(禮)의 발단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발단이다. 사람에게 이 사단(四端)이 있음은 
마치 그가 사지[四體]를 가진 것과 같다(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
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
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
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
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孟子 ｢公孫丑上｣.



18 대순사상논총 제48집 / 연구논문

맹자와 증산의 설명을 대비시킨 것이 <표 3>이다. 맹자의 사단 설

명은 ‘~을 하라’는 행동 촉진형이다. 이와 달리 증산의 설명은 ‘~을 

하지/받아들이지 말라[不受]’는 행동 제한형이다. 이 차이는 맹자가 

마땅함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적 당위성’을 강조했다면, 증산은 특정

한 감정이나 가치ㆍ처신ㆍ행동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선택적 유연성’을 강조한 데서 온 것이다. 아마도, 맹자가 일인칭 주

인공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단을 설명했다면, 증산은 

일인칭 주인공 시점(주관적)에 일인칭 관찰자 시점(객관적)까지 더 고

려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의 사단

이 어떻게 실천해야 할 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규범 윤리에 가깝다

면, 증산의 사단은 실천에 전제되는 감정ㆍ인식ㆍ가치의 본질을 먼저 

성찰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메타 윤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대순진리회에서 시간과 윤리의 결합[四德, 四端]은 동아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재해석을 통한 실천을 요구하는 독창성을 가졌

다고 해야 한다.

仁
 맹자 : 상대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증산 : 사랑도, 미움도 편벽되게 하지 않음 

義
 맹자 :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증산 : 모두 옳다고도 하지 않고, 모두 틀렸다고도 하지 않음

禮
 맹자 : 겸손하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증산 :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편한 대로 하는 것도 아님

智
 맹자 :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
 증산 : 스스로 똑똑하다고도 현명하다고도 여기지 않음

<표 3> 맹자와 증산의 인의예지 설명 대비

정리하자면, 인간은 천시에 맞는 삶을 영위하거나 혹은 그것을 윤리

로 치환하여 도덕적 수행을 하고자 한다. 이로써 시간은 측정에서 경

험의 영역으로 옮겨가니, 곧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의 전환이 이루

39) 전경, 교법 3장 4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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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 원(元/春)은 만물의 시작으로 규정되

고, 사랑과 미움이 편벽되지 않은 인(仁)의 실천으로써 경험되면 카이

로스로 전환된다. 크로노스 시간 형(亨/夏)은 만물이 통하고 성장함으

로 규정되고, 행동 요령이 억지로 강제되거나 방만해지지 않는 예(禮)

의 실천으로써 경험되면 카이로스로 전환된다. 크로노스 시간 이(利/

秋)는 만물의 이룸으로 규정되고, 모두 옳다거나 모두 그르다거나 하지 

않는 의(義)의 실천으로써 경험되면 카이로스로 전환된다. 크로노스 시

간 정(貞/冬)은 만물의 완성이자 근본으로 규정되고, 총명이 지나쳐 교

만해지지 않는 지(智)의 실천으로써 경험되면 카이로스로 전환된다.

이 논의에 한 가지 덧붙여 둘 게 있다. 그것은 원형이정-춘하추동의 

크로노스는 세월 흐름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맞이해야 하지만, 

인의예지는 ‘늘’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에 윤리를 대응시킨 

동아시아의 논리는 부분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전일

적ㆍ유기적 사고관을 기초로 한다. 동아시아인들은 元/春/仁ㆍ亨/夏/禮

ㆍ利/秋/義ㆍ貞/冬/信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맞이

한다고 여긴 게 아니라, 元亨利貞-春夏秋冬-仁義禮智를 하나의 덩어리

로 놓고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사유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시

간-윤리의 결합 논리는 개별적 개체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순환 주기[春夏秋冬/元亨利貞]의 크로

노스 전체가 카이로스로 단번에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Ⅳ. 카이로스의 전개 : 도수(度數)

인간의 시간 경험을 이끄는 장치가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그것은 

도수(度數)로 설명된다. 경험되는 사건과 그 시간 전개는 도수라는 개

념으로 풀이된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는 이것을 살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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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수와 카이로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길흉(吉凶)이 시간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다.40) 이사ㆍ건축ㆍ결혼ㆍ장례 등의 주요 활동

을 길일(吉日)ㆍ흉일(凶日)에 맞추거나,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四柱)

를 해석하면서 10년마다 바뀌는 대운(大運)에 따라 길흉을 추단하고, 

토정비결이나 주역 점괘로 운세를 보는 풍습이 그 사례다. 이런 생활

방식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사

건을 불러일으킴을 전제한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은 곧 인간 경험으

로 이어진다. 바로 크로노스의 영역이다. 소강절(邵康節, 1011~1077)

의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도 이런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41) 

만물의 일생이든, 우주의 운동이든, 역사든, 인간의 운명이든 간에, 

그 모두를 전개하는 것은 시간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이 사유가 잘 나타

나는 게 도수라는 단어다. 다음 증산의 발언으로부터 이것을 살펴보자.

최덕겸ㆍ김자현ㆍ차경석 등의 종도들이 상제와 함께 있을 때 

최덕겸이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고 상제께 여쭈는지라. 상

제께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쓰시면서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 옆에 있던 자현이 그것을 해

석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니 상제께서 다시 그 글자 위에 ‘갑을병

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쓰시고 경석을 가리키

면서 “이 두 줄은 베 짜는 바디와 머리를 빗는 빗과 같으니라.”

고 일러 주셨도다.42)

40) 금장태, ｢고대중국의 신앙과 제사: 그 구조의 종교사학적 고찰｣, 종교연구 1 
(1972), p.106.

41) 장회익, ｢시간｣,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2 (서울: 지식산업사, 
2002), pp.146-147; 소강절은 12개의 신(辰: 時)을 1일, 30개의 일을 1월, 12개의 
월을 1년, 30개의 년을 1세(世: 30년), 12개의 세를 1운(運: 360년), 30개의 운을 
1회(會: 10,800년), 12개의 회를 1원(元: 129,600년)으로 설정하고, 129,600이라는 
원(元)을 주기로 하여 우주가 순환한다고 하면서, 그 천시(天時)에 맞추어 황(皇)ㆍ
제(帝)ㆍ왕(王)ㆍ패(覇)의 인사(人事)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42) 전경, 교운 1장 4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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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사(天下事)란 세상 모든 일을 말한다. 증산은 그것이 12개의 

지지(地支)로 된다고 밝혔다. 방위 또는 시간을 12로 나누는 개념은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등지에도 

있었다. 다만 그 동물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43) 동아시아에서 

12개의 지지는 오행이 땅에서 육기(六氣: 風寒暑濕燥火)로 작용하

고,44) 방위ㆍ시간도 12개로 구성된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증산은 이러한 12지지 위에 10개의 천간(天干)을 쓰면서 베를 짜는 

바디 또는 머리를 빗는 빗의 원리와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천

간과 지지의 조합인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의미한다. 천간과 지지의 조

합은 은나라 갑골문에 일부 보인다. 그때 이미 일진 기록에 활용되었

다는 뜻이다.45) 하지만 육십갑자 전체가 확정되어 연대를 표기한 것은 

한나라 시대인 기원전 105년[丙子年] 때 시작되었다.46) 오늘날에도 

육십갑자는 연월일시의 시간을 표기하는 부호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산의 발언은 천하사, 즉 세상 모든 사건이 육십갑자로 표

기되는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증산은 시간에 따른 이러한 일의 진행을 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도수는 도(度)를 나타내는 수치나 계량의 표준

을 뜻하지만, 규칙ㆍ제도ㆍ도리ㆍ법칙, 그리고 한국에서는 천체 운동

43) 12지지 동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003), p.46.

 

한중일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바빌로
니아

고양이 개 뱀 풍뎅이 당나귀 사자 수양 황소 새매 원숭이 홍학 악어

그리스 
이집트

황소 산양 사자 당나귀 게 뱀 개 고양이 악어 홍학 원숭이 매

44) 子와 午가 배합되어 소음군화(少陰君火)가 되고, 丑과 未가 배합되어 태음습토(太
陰濕土)가 되고, 寅과 申이 배합되어 소양상화(少陽相火)가 되고, 卯와 酉가 배합되
어 양명조금(陽明燥金)이 되고, 辰과 戌이 배합되어 태양한수(太陽寒水)가 되고, 巳
와 亥가 배합되어 궐음풍목(闕陰風木)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黃帝內經素問 第十
九卷, ｢天元紀大論六十六｣, ｢五運行大論六十七｣, ｢六微旨大論六十八｣ 참고.

45)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서울: 정음사, 1985), p.188.

46) 천진기, 앞의 책, p.51; 기원전 105년의 동지는 양력 12월 21일(음력 11월 2일)이
고, 일진은 갑자(甲子), 절입시는 자시(子時)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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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그 수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이다.47) 증산이 

‘역사와 사건의 전개’로 재해석한 도수는 아마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주 운행의 원리이자 그 질서와 만물 운동의 법칙. 

적절한 시기에 이르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절차

이자 프로그램. 또한 여기에 어떠한 일을 완성하거나 이루는 데 필요

한 기간(시기, 때), 그리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시점이라는 뜻까

지도 모두 포함한다. 증산은 상제로서 삼계 대권을 가지고 선천의 도

수를 뜯어고치거나 정리하여 새로운 도수들을 만들었다.”48)

도수 개념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인 순서, 절차, 기간(시기, 때), 시작

과 끝은 모두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되

면 특정한 일이 특정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사건이나 행동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시간에만 일어

난다는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흔히 ‘적절한 때(right time)’로 번역된

다. 따라서 도수는 카이로스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카이로스 특징을 갖는 도수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1903년 무렵, 증산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從徒]에게 때가 

되면 진인(眞人)이 등장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것임을 예언하면서, ‘시

47)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2017), pp.220-222; 김
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사상｣, 대순사상논총 30 (2018), pp.238-241.

48) 차선근, ｢오키나와에 뿌려진 원(冤), 그 슬픈 이야기｣, 대순회보 69 (여주: 대순
진리회 출판부, 2007), p.65의 각주 8번 문장을 약간 다듬었다. 도수에 대한 이 정
의는 대순회보 153 (2014), p.60에 다시 게재되었다; 도수가 순서이자 절차, 곧 
일종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정립(이정립, 대순철학 (김제: 증
산교본부 교화부, 1984[1947]), p.141)과 홍범초(홍범초, 증산교 개설 (서울: 창
문각, 1982), p.87)였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연구 부서인 교무부는 2000년
대 초반 전경 속의 단어를 해설하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당시 그 일을 하고 있었
던 필자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순서ㆍ절차ㆍ프로그램이라는 기존의 뜻에다 일이 
이룩되기 위해 걸리는 기간, 일의 시작 또는 끝을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까지 덧붙여 
위와 같은 도수 개념을 썼다. 그리고 그것을 대순회보 69호 (2007) 65쪽에 처음 
출판했다. 필자가 도수에 기간의 의미를 덧붙였던 이유는 전경에 증산이 ‘7일을 
한 도수로 삼는다’라고 한 사실(공사 3장 18절), 그리고 49일ㆍ100일ㆍ27년을 기간
으로 하는 도수 사례들(교운 2장 21ㆍ47ㆍ66절, 예시 24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
이다. 도수에 일의 시작과 끝 개념을 포함했던 까닭은 정산의 대원사 100일 도수가 
칠월 칠석에 끝난 사례(교운 2장 24절), 을유년 7월 6일(양력 1945. 8. 13)부터 도
수가 바뀐다고 한 사례(교운 2장 46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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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時有其時) 인유기인(人有其人)’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

다.49) ‘때에도 그때가 있고, 사람도 그 사람이 있다’라는 뜻의 이 글귀

는 적절한 때에 특정 사건과 인물이 나타난다는 뜻이니 곧 카이로스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변수로 삼으면서, 특정 시간만을 해(解, 

solution)로 취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의 함수(function of time)’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러한 카이로스이자 시간의 함수가 곧 도수라는 사실은 증산의 다

음 발언에서 살필 수 있다.

상제(증산)께서 六월 어느 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

십년 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

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

(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

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틈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50)

대순진리회에서 위 일화는 정산이 진인(眞人)으로서 종통을 세워 

증산의 후계자가 되고, 1909년부터 1958년까지 50년 동안 증산의 뒤

를 잇는 도수와 공부를 하게 될 예시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51) 그

러니까 ‘시유기시 인유기인’으로서, 때가 되면 진인이 나타나 50년 공

부로써 증산의 뒤를 이어 새로운 기틀을 연다는 뜻이다. 증산은 이것

을 ‘오십년 공부종필’ 혹은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의 도수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례에서, 도수란 적절한 때[시간]가 되면 특정 사건이 일어

나며, 특정 기간[시간] 이어지고, 시작과 끝[시간]이 존재함을 의미한

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도수는 시간의 함수이자 카이로

스에 해당한다.

49) 태극도 본부, 태극도 월보 3 (1967), p.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9), pp.104-105.

50) 전경, 공사 3장 37절.

51) 대순진리회 교무부, ｢종통을 바로 알자｣, 대순회보 1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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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에 대한 인간의 역할

증산이 새롭게 해석한 도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도수를 만들고 풀어나가는 측면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도수

에 대한 이 역할은 오직 증산ㆍ정산만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증산은 도수를 만물의 운행 법칙이자 질서로 규정하고, 선천에서는 

상극의 지배를 받아 도수가 어긋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52) 그리고 

삼계(三界)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

한 선운(仙運)을 열어 낙원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행했던 삼계공사(三界公事)이자 천지공사(天

地公事)다.53) 인간의 처지에서는 만물의 운행 법칙이자 질서인 도수

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산은 자신이 삼계의 대권

으로써 도수를 뜯어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하였다. 인간의 처지에 그치

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순진리회가 증산을 최고신으로 신앙하는 까닭

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증산이 도수를 뜯어고칠 자격과 능력이 있

다는 것을 믿기에 그를 하느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54) 도수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뜯어고치고 새로 만든다

고 한 것은, 도수에 대한 증산의 독특한 종교적 해석 결과다.55)

대순진리회는 증산이 이전의 도수들을 뜯어고쳐 정리하고 새로 만

들었으며, 정산은 그 도수들을 풀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정산이 “상제

(증산)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56)는 말에 근거한

다. 도수를 짠다는 것과 도수를 푼다는 것의 차이는 증산과 정산의 역

할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순진리회에 의하면, 증산은 

최고신으로서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새로 

52) 전경, 교법 3장 34절, “선천에서는 상극지리(相克之理)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
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53) 같은 책, 공사 1장 2ㆍ3절, 예시 8ㆍ9절.

54) 같은 책, 예시 9절.

55) 김탁, 앞의 글, pp.241-242. p.264

56) 전경, 교운 2장 4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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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으로써 후천이라고 하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을 계획하고 설계했다. 

정산은 그 뒤를 이어 종통을 세우고, 증산의 계획과 설계를 이어받아 

시공ㆍ시행으로써 구체화했다.57) 이로 미루어 보면, 증산이 도수를 

짰다는 것은 후천 설계와 계획으로, 정산이 도수를 풀었다는 것은 그 

설계와 계획의 시공ㆍ시행으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도수가 조명되는 두 번째 측면은 도수에 따라 일을 행한다는 데 있

다. 대순진리회에서 도수에 대한 이 역할은 일반 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우당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훈시했다.

우리의 도가 신도(神道)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도 도수(度數)가 차면 천기자동(天機自動)에 의해 말을 하게 됩

니다. 생각이 나고, 예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천기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하늘이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58)

도에서는 도수(度數)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운(運)이라 한다.59)

우리의 진리, 이론에 있어서 운에 맞으면 이것을 도수(度數)

라 한다. …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에 어

떻게 나서 어디서 커서 어떻게 된다는 등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진리라 한다. 즉 천지가 열릴 때에 언제, 무

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운기(運機)라고 한다. 운기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천지가 시작될 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

기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오다가다 잠깐 만나는 것

도 운이라고 하고 연분이라 한다. 그 과정을 그대로 나가니까 

이것을 도수라고 한다. 도수에 맞으면 틀림없이 된다. 이론에 

맞고 천지도수에 맞는 것이다.60)

57)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심우도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46 (2023), 
pp.54-55.

58)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6), p.2.

59)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무진(1988)년 10월 27일.

60)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신미(1991)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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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보통의 인간은 도수를 짜거나 풀어나가거나 할 수 없

다. 정해진 도수, 즉 적당한 때가 도달하면 자동[天機自動]으로 사건

이 전개되며, 그에 의해 인간은 움직이고 역사가 만들어진다. 우당은 

이것이 운(運)과 같다고 했다. 증산이 하늘의 주재자로서 도수를 새로 

만들었고, 정산은 그것을 풀어나감으로써 구체화했다면, 이제 인간은 

도수가 닿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도수는 시간의 함수로서, 적절한 때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카이로스의 전개를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의 도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조명된다. 증산과 정산의 입장에서 도수는 폐기되고 

만들어지고 구체화한다. 이에 비해 보통 인간 입장에서 도수는 받아들

이고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수는 시간의 함수이자 카이로스

지만, 그 경험되는 시간은 증산ㆍ정산의 경우와 보통 인간의 경우에서 

다르다고 해야 한다.

이 절을 마치기 전에 시간의 함수인 도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

는 재인이니라.”61)고 한 증산의 발언 해석 문제다. 혹자는 증산의 이 

발언이 도수 사상을 담았다고 규정하고, 앞으로는 선천과 달리 인간이 

하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62) 필자는 

그 의견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사가 도수와는 무관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사가 도수를 만드는 일이라면, 선천

에 모사를 인간이 했으므로 선천에는 인간이 도수를 짜고 만들었다는 

뜻이 된다.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도수는 우주의 운행 법칙이나 진행

을 말하는 것인데, 선천에 인간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61) 전경, 교법 3장 35절.

62) 김탁, 앞의 글,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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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의 인간 모사는 인간이 도수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증산의 상기 발언을 도수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둘째 이유는 도수가 적절한 때가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전은 도수가 운이라고 하였다. 몇몇 인간은 놀랄만한 

의지와 노력으로써 운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산의 상기 

발언은 운을 극복하고 바꿀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절대적 흐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수가 인간의 

노력으로써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안 된다면, ‘모사재천 성사재인’은 도수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

어야 옳다.

이 글은 ‘모사재천 성사재인’을 해원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

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

든지 한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

지 말라.”63)고 했던 증산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해원

시대(解冤時代)다. 이것의 세팅은 하늘의 모사다. 인간은 누구든 의지

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는 해원의 시대를 맞이했다. 성

사는 오직 인간의 마음 씀씀이와 노력 여하에 달렸다. 그러니까 ‘모사

재천 성사재인’ 현상을 하나의 도수가 닥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

만, 모사 자체가 도수를 만드는 것이라거나, 인간이 하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일은 도수 본연의 의

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63) 전경, 교법 2장 5절.



28 대순사상논총 제48집 / 연구논문

Ⅴ. 카이로스의 유형들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회에서 경험되는 시간 논의를 좀 더 조명할 

것이다. 종교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인간의 일상을 영적인 영역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이므로,64) 종교의 시간 경험은 중요하

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교가 설정한 특별한 시

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함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삶을 접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씩 간단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1. 시간과 기도ㆍ치성

대개 종교는 시간을 의례 시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즉, 종교에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준수(observance)’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의례 참여(ritual participation)의 문제로 취급된다.65) 종교인

에 의해 선택된 성스러운 시간은 창조주나 초인적인 조상 또는 스승

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거나 우주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기록한 

때로서, 기념되는 대상의 가르침이나 정신을 구현한다. 그 패러다임의 

힘은 시간의 성스러움을 재충전한다. 이를 위해 거룩한 문구나 경전 

암송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례가 실시된다.66) 성스러운 시간을 맞이하

는 종교인은 자기가 속한 종교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시간은 곧 의례의 시간이다.67)

대순진리회의 시간과 의례 연결 지점은 여러 곳이다. 그 가운데 첫

64) Hillel Schwartz, op. cit., p.7989.

65)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Sacred Space and Sacred Time,” in chief 
ed. Jonathan Z. Smith, The Harpercollins Dictionary of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5), p.945.

66) Ibid, p.947.

67) Hillel Schwartz, op. cit., 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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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기도와 치성(致誠)이다. 기도는 대순진리회의 목적(도통과 개벽)

을 달성하기 위해 상제와 소통하며 기원하는 의례로서68) 12종의 주

문69) 봉송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표 4>와 같은 정해진 시간에 집

행된다.70)

핵심은 시간을 오행으로 치환하고 그것을 기도 의례의 기준으로 삼

는다는 데 있다. 간단히 살피자면, 평일 기도는 진술축미(辰戌丑未)의 

시간에 한다. 진술축미는 오행에서 토(土)에 해당하며, 토는 만물의 운

행을 상징한다(<그림 2>).71) 상제는 만물을 운행하는 주체이고, 만물 

운행의 원리는 토이며, 토를 상징하는 시간은 진술축미이기에, 상제와 

소통하며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

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일 기도는 갑일(甲日)과 기일(己日)에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평일 기도의 진

술축미 시간과 함께 자오묘유(子午卯酉)

의 시간에도 기도를 더 행해야 한다. 자

오묘유는 동서남북의 사정(四正)을 의미

68) 대순진리회 교무부, 의식 3판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간행년 미상), p.6.

69) 奉祝呪, 太乙呪, 祈禱呪, 眞法呪, 七星呪, 雲長呪, 二十八宿呪, 二十四節呪, 道通呪, 
神將呪, 解魔呪, 神聖呪.

70) 기도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연중 종교생활｣, 
강돈구ㆍ박종수 외 공저, 한국 종교교단 연구 ⅩⅢ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
부, 2022), pp.16-18.

71) 차선근, ｢조석(潮汐)의 이해｣, 상생의 길 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pp.153-161; 차선근, ｢선천에는 105염주, 후천에는 108염주｣, 대순회보 264 (여
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23), pp.46-48.

평일(平日) 기도 아침 7시[辰時], 낮 1시[未時], 저녁 7시[戌時], 밤 1시[丑時]

주일(主日) 기도
※ 甲日, 己日

아침 7시[辰時], 낮 1시[未時], 저녁 7시[戌時], 밤 1시[丑時]
밤 11시[子時], 아침 5시[卯時], 낮 11시[午時], 저녁 5시[酉時]

<표 4> 대순진리회의 기도 시간

<그림 2> 지지(地支)와 그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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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수화목금(水火木金)을 상징한다. 수화목금은 원형이정이자 춘

하추동에 상응한다. 이렇게 갑일과 기일의 주일 기도는 수화목금과 토

가 합친 오행의 시간을 모두 활용한다.

주일 기도 또는 평일 기도를 할 때는 12종의 주문 전체를 한번 읽

은 후에, 기도주와 태을주 주문을 읽는다.72)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시간에도 음양이 있고 날짜에도 음양이 있어 그날의 음, 양에 

맞추어 기도주, 태을주를 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수도 공

부다.73) 

위 인용문은 우당의 훈시다. 이에 의하면, 시간을 모은 날짜에는 음

과 양이 있으니, 천간이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인 날은 양일(陽日)이 

되어 태을주를 먼저 읽고, 천간이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인 날은 음

일(陰日)이 되어 기도주를 먼저 읽는다. 이러한 우당의 설명은 의례와 

시간의 결합 방식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대순진리회 기도는 시간을 의례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기준이란 만물 그리고 그것의 운행을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만물 존재와 운동의 상징을 담은 시간이 기도 의례의 시행으

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카이로스는 종교적 삶을 이끈다.

치성은 대순진리회의 중요한 역사나 시간을 경축ㆍ기념ㆍ감사하고 

성신(誠信)을 표현하거나 고유(告由) 혹은 사죄를 위해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74) 치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표 5>75)와 같다.

72) 읽는 횟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가정에서는 기도주와 태을주를 각각 24독씩 읽
고, 회관이나 도장에서는 1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35분을 기준
으로 기도주 또는 태을주를 나누어 연속하여 읽는다.

73)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경오(1990)년 12월 28일.

74) 차선근, ｢대순진리회 도장 치성의 의미 재검토｣, 대순사상논총 42 (2022), 
pp.6-16 참조.

75) 같은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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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치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원단

15일 대보름

10일 도주 

감오득도
6일 도주 화천

28일 도주 

봉천명

24일 중곡도장 

영대 봉안

24일 구천상제 

화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일 중추

 9일 중양절

19일 구천상제 

강세

25일 여주도장

영대 봉안

4일 도주 탄강

13일 토성도장

영대 봉안

양력
치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일경

입춘

6일경

입하

22일경

하지

8일경 

입추

8일경

입동

22일경

동지

<표 5> 대순진리회 도장 치성의 종류와 날짜

주목할 것은 절기에 행하는 치성이다. 원단ㆍ대보름ㆍ추석ㆍ입춘ㆍ

입하ㆍ하지ㆍ입추ㆍ입동ㆍ동지의 절기들은 만물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원형이정을 확장한 형태라는 점에서, 우주의 운행 법칙을 담은 시간이 

절기 치성의 시행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76) 따라서 절기 치성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존재성과 운동성을 담은 것으로 이해되는 

시간을 영적 체험의 통로로 삼는다. 체험되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종교

적인 것이 되는 지점이 여기이기도 하다.

2. 시간과 공부

대순진리회에서 시간과 의례가 연결되는 두 번째 지점은 공부(工夫)

다. 현재 시행되는 공부에는 시학공부(侍學工夫)와 시법공부(侍法工

夫), 두 종류가 있다.77) 시학과 시법은 36명(임원 12명, 남자 평도인

[外修] 12명, 여자 평도인[內修] 12명)이 모여 하루 동안 짜인 규칙

에 따라 행하는 공부인데, 이 규칙은 시간과 의례의 조합에 따른다.

짧게 살펴보자면, 하루 24시간을 전반부 12시간과 후반부 12시간

으로 나누고, 임원 12명은 전반부와 후반부 1시간씩 총 24시간을 공

76) 같은 글, p.9.

77) 시학공부와 시법공부에 대한 내용은 강돈구, 앞의 글, pp.33-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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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며, 남자 평도인과 여자 평도인 12명씩은 각각 하루 3시간씩 남

자 총 36시간, 여자 총 36시간 합쳐 72시간을 공부한다. 여기에 등장

하는 숫자 12ㆍ24ㆍ36ㆍ72는 시간 단위다. 12와 24는 12시와 24시 

또는 12월과 24절후의 시간 숫자다. 36과 72도 우주의 시간을 상징

하는 숫자다. 36과 72의 구체적인 의미는 시학공부를 마친 후 차례로 

치러야 하는 3개의 강식, 즉 초강식(初降式)ㆍ합강식(合降式)ㆍ봉강식

(奉降式)을 설명한 우당의 다음 훈시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을 도라 하느냐? 전 우주, 천지 전체, 모든 것이 생하고 

크고,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법칙, 변칙, 조화

를 도라고 한다. 5일을 1후(侯)라 하고, 3후(侯)면 보름이라 하

니 이것이 1절후다. 1절후가 음과 양으로 한 달을 이룬다. 한 

달이 세 개 모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이다. 1년에는 72후가 있고 24절후가 있고 12달이 있다. 시

간이 모여서 날이 되고, 날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1

년이 된다. …1후는 5일이고 그 이치로 주일을 본다. 공부도 여

기에 맞추어서 한다. 5일을 공부하게 되면 5개 반이 되고, 이게 

모여서 초강식(初降式)을 한다. 보름이 되면 초강이 3번이고 합

강(合降)이 된다. 이것을 자리공부라 한다.78) 

1ㆍ2ㆍ3월은 봄, 4ㆍ5ㆍ6월은 여름, 7ㆍ8ㆍ9월은 가을, 10

ㆍ11ㆍ12월은 겨울이다. 한 달은 30일이고 5일마다 1후가 있

다. 기후(氣候)할 때의 후(候)다. 1후마다 주일기도를 모시고 초

강식을 한다. 1후가 셋이 합하면 한 절후가 되고, 1절후마다 합

강식을 한다. 한 달에는 절후가 둘, 후가 여섯이 있다. 그래서 1

년 12달에는 72후와 24절후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라고 

한다. 앞으로 5일에 초강, 15일에 합강, 45일에 봉강식을 하니 

이것이 바로 자리공부다.79)

도는 음양이고 사상ㆍ오행이며 1년, 12월, 360일이다. 모든 

조화ㆍ법칙은 음양에서 나온다. 음양의 원리에 의해 1년 12월

78) 도전 훈시 (미발행 자료), 경오(1990)년 12월 28일.

79) 도전 훈시, 신미(1991)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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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철이 다 들어가 있으며, 또 여기에 72후(侯)가 들어있어 

모든 조화가 그 안에 다 있다. 음양의 이치로 변화하니 그것이 

도이다.80) 

우당은 1년, 12월, 360일이 도(道)라고 말한다. 완전체 원(圓)을 

360°로 보고, 편의상 1년을 360일로 불러왔던 것이 동아시아 전통이

다. 360의 10%인 36도 우주를 의미하는 숫자로 인식되었고, 36의 두 

배인 72 역시 그러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36은 

360일 1년을 상징하는 시간의 숫자로 이해될 수 있다.

12개(세분하면 24개)의 시(時)가 모여서 날이 되고, 날이 모여서 달

이 되고, 달이 모여서 1년이 된다. 우당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조화와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강식(降式)은 크

로노스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5일이 모이면 1후(候)가 되므로 

1후마다 주일 기도를 모시고 초강식을 한다는 것, 1후(5일)가 3개 모

이면 1절후(15일)가 되므로 합강식을 한다는 것, 1절후가 3개 모이면 

3절후(45일)가 되므로 봉강식을 한다는 것, 3절후가 24개 모이면 72

후가 되어 1년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72는 곧 1년

을 이루는 후라는 시간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살폈다고 하더라도, 대순진리회의 시학ㆍ시법공부가 시간

과 결합한 종교 행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 글

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나 치성이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시학ㆍ시법공부는 시간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는 차이가 있다. 기도ㆍ치성이 경험되는 카이로스 시간을 영적 체

험의 통로로 삼는다면, 시학ㆍ시법 공부는 그 시간을 짜고 만들어 나

간다는 게 각각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시학ㆍ시법 공부는 카이로스를 

통해 새로운 크로노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②

재조정되는 시간과 ③통치되는 시간을 논의하는 다음 시간관 연구

(Ⅱ)에서 다룰 것이다.

80) 도전 훈시, 기사(1989)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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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닫는 글

지금까지 대순진리회 시간관을 밝히기 위하여, 측정되고[크로노스] 

경험되는[카이로스] 시간 범주 안에 몇몇 의제들을 집어넣고 논의하

였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대로, 지구 대다수 종교ㆍ문화권의 시간관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뒤섞인 형태를 띤다. 대순진리회 시간관 역시 

마찬가지다. 측정되는 시간을 경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대순진리회

의 모습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중첩으로 보이기도 하고, 크로노스

에서 전개되는 사건이 임계점을 넘어 종교적 색채를 띠면서 카이로스

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특징적인 면모도 물론 있다. 그것은 카이로스를 이끄는 장치로 시

간의 함수인 도수가 설정된다는 점, 시간 개념에서 치환된 윤리는 독

창적 재해석을 통해 인간과 신명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행위 규범으로 

거듭남으로써 동아시아 전통의 시간-윤리 결합과는 색다른 양상을 보

인다는 점, 시간을 참여와 준수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한 결과가 기도

ㆍ치성ㆍ공부라는 점이다. 기도와 치성은 시간을 경험과 결합하는 카

이로스에 중점을 둔다면, 시학ㆍ시법 공부는 카이로스를 통해 새로운 

크로노스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사실은 향후 논의를 이끄는 

핵심이다.

천도와 인사, 도수, 기도, 치성, 공부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개념 

위에 얹어낸 이 논의들은 대순진리회 시간관 연구의 서설(序說)에 불

과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글은 대순진리회 시간관 연구의 외연

을 넓히는 데 일정하게 공헌하리라 본다. 대순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 연구자들에게 자료와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문호를 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주요 수행 가운

데 하나인 시학공부와 시법공부의 시간 개념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실천 분야의 연구 진작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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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 신선한 관점과 설명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Ⅰ장에서 밝힌 대로 이 글은 대순진리회 시간관의 세 가지 범주 가

운데 ①측정되고[크로노스] 경험되는[카이로스] 시간만 다루었다. 필

자에게 당장 주어진 숙제는 ②재조정되는 시간과 ③통치되는 시간의 

범주 속에서 의제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인 도통(道通)과 후천개벽이 시간과 어떻게 관

련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조만간 이 숙제를 매듭지어서, 대순진리

회 시간관의 전체 밑그림 스케치를 완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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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aesoon Jinrihoe’s View of Time (I): 
Focusing on Time as Measured and Experienced

Cha Seon-keun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Time can be the fundamental basis of religious doctrine and the 
foundation for a life of faith. Therefore, understanding a religion’s 
interpretation of time and exploring its perception is accepted as 
one of the approaches to comprehending its principles. Based on 
this idea, this article delves into how chronos (measured time) 
and kairos (experienced time) are manifested i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the moment when chronos and kairos 
intersect is considered a moment of spiritual experience. Ethical 
codes are accomplished in the midst of the process of defining 
this time as the Heavenly Dao and adjusting human affairs 
accordingly. These ethics lead individuals towards a religious life. 
East Asian traditions also apply this logic, but Daesoon Jinrihoe 
differs in that it emphasizes reinterpreted ethics. 

Furthermore, Daesoon Jinrihoe posits that Degree Numbers 
(度數) are a device that ensures the transition from chronos to 
kairos. Degree Numbers, which are both a law of the universe’s 
motion and a function of time, were emphasized by the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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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ngsan when he advocated for the discarding of old ways and 
the creation of the new ways. He thereby urged humans to live in 
accordance with time. Time is also facilitated in the dimension of 
ritual observances and participation, with examples including 
prayers, devotional offerings, and holy works (gongbu, 工夫). 
Those rituals of Daesoon Jinrihoe actively incorporate a unique 
basis of reason for this style of engagement with time, which is 
one of the aspects that is held to secure justification.

Keywords: The three Gan (三間), time, chronos, kairos, ethics, Degree 
Numbers (度數),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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